
다이와보 - 방직부문을 분리, 

“다이와보·머티어리얼즈” 설립 

 

다이와보는 일본의 장기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

방직부문을 분리하여 와까야마(和歌山)현에 있는 와까야마공장과 교토부(京

都府)에 있는 마이즈루(舞鶴)공장의 토지, 건물, 생산시설 등을 대여하는 방

식으로 “다이와보·머티어리얼즈(materials)”를 설립하고 작년(2002년) 11월부

터 사업을 개시하였다. 

 

◎ 와까야마 공장 - OE사 전문으로 특수 슬럽사 개발 

와까야마 공장은 일본에서 가장 큰 OE사 전문생산공장으로서 “BD”기종 

38대와 “오토코로”기종 15대를 보유하고 있다. 이번에 특수 슬럽(slub) OE사

를 개발하였는데, 팬츠소재로 채택되었다. 

이 특수 슬럽사는 “오토코로” OE기로 생산하였으며, 평균 번수는 7번수이

지만, 굵은 부분은 4번수에 이르고, 가는 부분은 10번수이며, 곳곳에 굵은 마

디(slub)가 있다. 이와 같은 슬럽의 제어장치(制御裝置)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

않고, 이 공장이 개발한 장치로 기존 설비를 보완한 기계적 방식으로 되어 

있다. 작년 11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으며, 이 특수 슬럽사는 “마이즈루” 

공장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제직하여 팬츠소재로 출하하였다. 

 

◎ 마이즈루 공장 -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 구축중 

마이즈루 공장은 5만추를 약간 웃도는 링정방기와 에어젯 직기 120대를 

보유하고 있으며, 작년 8월부터 근 4개월에 걸쳐 카드기 11대를 고속 카드로 



교체함으로서 사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. 생산품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, 

현재 월 40종의 실을 생산하고 있는데 70∼80종으로 다양화하려는 계획을 

추진하고 있으며, 이제까지 전례가 없는 선염(先染) 섬유도 방적할 예정이라

고 한다. 따라서 소로트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, 소량의 급면기(給綿機)

도 증설할 예정이다. 또한 “데오메타피” “메탁스” 등 선염섬유(先染纖維)의 

방적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가을에는 전용라인을 만들 예정이다.  

앞으로 특정고객의 주문에 의해 새로 개발되는 실은 태번수라도 5고리(梱) 

이상이면 주문을 받아 생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. 이와 같은 소로트 생

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량 급면기를 2세트 증설할 예정이다. 

 


